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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UN 글로벌컴팩트 이사 선임

SK는 5월13일 최태원 회장이 기업과 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UN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의 

이사로 선임됐다고 발표했다.

SK그룹은 최근 미국 뉴욕(New York) UN 본부에서 열린 UN 글로벌 컴팩트 상반기 이사회에서 최태원 회

장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사로 뽑혀 앞으로 3년간 이사회 등의 행사에 참석하며 투명경영 전도사 역할

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게오르그 켈 UN 글로벌 컴팩트 사무총장은 “최태원 회장이 이사회 중심 독립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사회책임

경영에 힘써온 점을 높이 사서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한다”고 말했다.

UN 글로벌 컴팩트는 2000년 발족된 UN 산하 전문기구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분야에서 기업과 

단체가 지켜야할 10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SK텔레콤과 SK에너지 등 국내 112개 기업과 단체를 포함해 

120여개 국가 5000여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사회는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공로가 있는 기업인과 시민단체, 노동단체 관계자 2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태원 회장은 무스라만 인디아 Tata Steel 대표, 토시오 아리마 Fuji Xerox 회장 등과 함께 기업인 대표 11명

에 포함됐다.

SK 관계자는 “이사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주요 계열사 사외이사 비중을 60%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이사회

에 사회공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SK식 사회책임경영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는 의미있는 평가를 받

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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